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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목적

● 지난 3월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두차례의회의파행끝에제6차

전원위원회에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심의에제출할독립보고서를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그마저도인권위의기존입장을담은원안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등주요주제및권고내용을전면삭제·축소하는조건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독립보고서의수정·삭제의결은인권위스스로수차례해온권고와의견표명에명백히

반하는것으로서,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주체인인권위의존재의의와역량을의심하게

했습니다.

● 2024년 5월 20일, 인권위는다가오는제8차전원위원회에서올해 7월에예정된

유엔고문방지협약제6차심의를위한독립보고서제출을두고논의할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여성차별철폐협약독립보고서와마찬가지로의결과정에서원안의주요내용이

삭제되거나축소되지않을지상당히우려됩니다. 이미김용원, 이충상두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보고서의상당부분을수정·삭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국제인권매커니즘에대한몰이해를드러내는망언이쏟아지기도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인권위의독립보고서가또다시왜곡, 퇴행된내용으로제출될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제6차유엔고문방지협약심의대응을준비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모임에서는

인권위의제8차전원위원회에앞서 5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인권위앞에서

“인권위원은 <인권>을기준으로판단하라”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참여단체들은해당

안건을심의할인권위원들에게후퇴없는독립보고서의제출의결을촉구하고, 전원위원회

논의에있어인권위원으로서의책무를다할것을요구할예정입니다. 또, 기자회견에이어

인권위원들에대한시민사회서한을낭독및전달할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인권위원은 <인권>을기준으로판단하라” : 후퇴없는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제출촉구및인권위원들에대한시민사회서한전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4. 5. 16.(목) 13:30 / 국가인권위원회앞

● 주최: 6차유엔고문방지협약심의대응을위한한국시민사회모임사무국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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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1: 국제인권조약심의에서국가인권기구의역할

○ 발언2: 이충상, 김용원상임위원주장의문제점

○ 발언3: ‘인권’을기준으로판단해야할 ‘인권위원’의책무

○ 서한낭독

3. 귀언론사의취재와보도를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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